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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

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

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

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

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

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핵심주제어: 기혼여성, 고용지위,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Ⅰ. 서론

산업화 과정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직업의 분화 및 전문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

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시간제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가 초래되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자신의 취업욕구와 경제활동을 위

한 능력 등이 갖춰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취업을 원하면서도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8월 현재 남성

은 73.4%, 여성의 경우는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 미혼여성들은 2000년도 46.5%에서 2010년 53.3%로 약 

7%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은 2000년도 49.%에서 2010년도 51.2%로 미혼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에 비하여 상승폭이 적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 
또한,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즉, 연령별 취업률 곡선은 아직도 M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M자형 노동패턴은 선진국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현상이다(조윤영, 2007). 이것은 여성의 취업이 

출산과 육아로 말미암아 감소하였다가 일정시기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즉, 기혼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의 결정에서 육아 및 자

녀 보육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숙․성명재, 2006). 또한 이 M자형 노동패턴은 여

성 취업자의 경우 직업별 구성에 있어 노동시장에서 하위 직

종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에 비해 하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성이 겪는 차

별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주변노동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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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임정기, 2007).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화를 겪

어 왔다. 산업화 초기인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경

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풍부하게 공급되는 저숙

련 노동력이 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저연령․저학력의 여성노동력의 투입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정보산업화, 제조업의 소프트화라

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진입이 시작

되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종으로 여성 진출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의 편입이 이루어졌고, 
고학력여성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근로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불

안정한 고용 층으로 대두 되었다(권태희․조동훈․조준모, 2009).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부정적인 특징 중 연령별 취업률 곡선

이 아직도 M자형 형태를 보이는 것은 미혼인 20세 무렵과 

초기 양육기를 지낸 40대 이후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데 비해 

결혼․임신․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까지의 연령

층에서는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족주기가 민감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당수의 여성들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초기 양육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옴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선진국 여성들과는 달리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에의 불연속성은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 여성들의 지위를 하향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진선미․장용석․강안

나, 2011).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취업여부의 결정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

혼여성 개인보다는 기혼여성이 속한 가족 관련 변수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남성과 비교하여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구관련 변

수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기혼여성 취업자는 결혼․자녀출산 등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빈번하고, 
시간제취업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 취업자간에도 근로시간

의 편차가 크다(김지경․오유현, 2000).
이와 같이 특수한 노동공급형태를 갖는 여성의 시장노동 행

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

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는 여성의 취업이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취

업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받는 영향에 관현 연구, 탁아 

및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리양육 체계에 관한 연구가 대

부분으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연

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에 관한 연구도 집중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

에서 퇴장하는 패턴이 당연시 되었던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나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양적인 증가는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또한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기혼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 형태는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의 가사부담으로 인

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이탈

하였다가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덜해 지는 시점부터 노동시

장에 재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김정호, 2010).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은 학력, 개인속성을 비롯한 자녀수, 남편의 임금과 

같은 가족관련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노동력과는 

다르게 구별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기혼여성

의 노동시장은 많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강철희․유정아, 
2004; 임정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검토한 

후 세부적으로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여성노동시장 상황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현재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51.2%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기혼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높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부터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 판단되어진다.

연도 미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 기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0 53.30 51.20

2009 51.70 50.70

2008 50.60 52.00

2007 48.10 51.60

2006 47.00 51.20

2005 45.90 50.10

2004 46.00 49.80

2003 49.30 51.70

2002 49.50 50.50

2001 50.40 49.70

2000 46.50 49.20

<표 1>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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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

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서 모두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편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능력은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구분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기타

전체

계 4.3 28.2 10.0 12.5 39.9 5.2

여성 4.0 27.6 8.1 13.0 42.2 5.0

남성 4.6 28.8 11.9 11.9 37.5 5.3

<표 2>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장애요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분석 중 여성의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

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대비

계 53.3 1.6

미혼

중졸이하 6.0 -0.1

고졸 55.8 1.8

전문대졸 87.8 -1.4

대졸이상 82.3 0.7

기혼

중졸이하 53.3 -0.9

고졸 51.0 1.4

전문대졸 46.5 -0.6

대졸이상 48.5 1.9

<표 3> 혼인상태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혼여성의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66.6%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보다 임금

근로자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

취업자

여자

임금근로자
비중

여자

비임금근로

자

비중

2010 9,364 6,237 66.61 3,127 33.39

2009 9,108 5,970 65.55 3,138 34.45

2008 9,225 5,857 63.49 3,368 36.51

2007 8,991 5,609 62.38 3,382 37.62

2006 8,769 5,397 61.55 3,372 38.45

2005 8,337 5,025 60.27 3,313 39.74

2004 8,090 4,745 58.65 3,345 41.35

2003 8,731 5,259 60.23 3,472 39.77

2002 8,502 5,096 59.94 3,406 40.06

2001 8,267 4,924 59.56 3,343 40.44

<표 4> 혼인상태별 근로형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I.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

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을 구성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자

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기초분석

먼저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

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의함과 동시에 실증분

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

용구조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 Survey)는 효율적 노동시장 

유도를 위한 제반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 전국 5
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취업자만 조사하며 조

사방법은 면접원을 통한 직접 가구방문 설문조사이다. 2009
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 Survey)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 표본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빈도수 비중(%)

남성 13,535,153 59.1%

여성 9,366,847 4.09%

<표 5> 남성 및 여성 비중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 6>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3.1%로 여성 임금근로자 56.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비

임금근로자의 경우에서는 남성(36.9%)보다 여성(43.4%)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8,545,215 5,297,378

63.1% 56.6%

비임금근로자
4,989,938 4,069,468

36.9% 43.4%

총합 13,535,153 9,366,846

<표 6> 성별에 따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 7>의 표본을 연령별․성별로 세분해서 살펴 본 결과, 남



황희숙·김윤재·박정우

18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No.3

성의 경우 30~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0~5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성

997,098 4,231,270 4,229,319 4,029,705

38.4% 67.2% 60.2% 58.5%

여성

1,601,188 2,066,666 2,792,369 2,858,578

61.6% 32.8% 39.8% 41.5%

총합 2,598,286 6,297,936 7,021,688 6,888,283

<표 7> 성별 및 연령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이하의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여성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8>의 여성의 연

령대별 근로형태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20대 여성의 경우 

94.2%가 임금근로의 근로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형태의 비중이 낮아지며, 
비임금근로형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경제활동에서 잠시 퇴장하였다가 

어떠한 형태로던 간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

1,508,373 1,407,565 1,404,314 943,767

94.2% 68.1% 50.3% 33.0%

비임금

근로자

92,815 659,101 1,388,055 1,914,811

5.8% 31.9% 49.7% 67.0%

총합 1,601,188 2,066,666 2,792,369 2,858,578

<표 8> 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위의 <표 8>에서 유출된 결과를 조금 더 심도 깊게 파악하

기 위하여 기혼여성만을 따로 구분하여 기혼여성의 연령별 

근로형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9>의 기

혼여성의 연령별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8>
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유추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보다는 비임금근로 형태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학력별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

190,289 985,367 1,168,510 646,985

84.3% 63.0% 48.1% 30.8%

비임금

근로자

35,442 577,476 1,260,625 1,450,979

15.7% 37.0% 51.9% 69.2%

총합 225,731 1,562,843 2,429,135 2,097,964

<표 9>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성별
학력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임금

근로

자

433,999 1,239,617 244,839 539,966 71,788

40.8% 48.6% 66.7% 71.8% 84.2%

비임

금근

로자

629,803 1,313,659 122,023 212,273 13432

59.2% 51.4% 33.3% 28.2% 15.8%

총합 1,063,802 2,553,276 366,862 752,239 85,220

<표 10>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3.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시에 고용지위

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거시변수와 경제활동 참가여부와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경제 

전체적인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의미가 있지만 실제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 있

어서나 분석 후 얻게 되는 결과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힘들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거시경제상황

의 변화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개인의 

선택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오은진․민
현주․김지현, 2009).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 시의 고용지위 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

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즉, 개

인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수(연령, 교육수준)
와 현 거주지, 자녀수 관련 변수(현존자녀수, 6세 미만 자녀 

유․무, 추가자녀 희망여부, 추가희망자녀수), 가구특성 변수(가
족유형, 가구원 수, 소득원 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취

업관련 변수(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남편 취업여부, 남편의 

전문․사무직 여부) 중 어느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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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3.3.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201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로 분

석대상은 20~65세 기혼여성 10,460명이다.

구분 독립변수 정의

개인특성변수

지역 0 : 읍․면부, 1：동부

연령 실제연령

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자녀관련 변수

현존자녀수 실제 자녀수

6세 미만 자녀 유․무 0 : 없음, 1: 있음

추가희망자녀 유․무 0 : 비희망, 1: 희망

추가희망자녀 수 실제 추가희망 자녀 수

가구특성 변수

가족유형
0 : 확대가족 및 기타

1 : 핵가족

총가구원 수 실제 가구원 수

가구소득원 수 실제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십만원) 실제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0 : 전세, 월세 및 기타

1 : 자가

취업관련 변수

혼전 취업여부 0 : 비취업, 1: 취업

남편 취업여부 0 : 비취업, 1: 취업

남편 취업직종 0 : 기타 직종, 1: 전문․사무직

<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리

3.3.2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임금근로, 비

임금근로의 이분법적 범주로 분류하였고 기혼여성의 인적자

본특성, 가구관련특성,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특성의 독립변

수들이 고용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은 Logit 모형의 하나로 종속변수가 연속형 값이 아닌 

0 또는 1의 값이 이항반응 값을 가질 경우 사용한다. 독립변

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변수화 하거나 실제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개인특성 변수인 거주 지역은 읍․면부

는 0, 동부는 1의 값을 취하여 주었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

하는 0, 고등학교 이상은 1로 가변수화 하였다. 또한 자녀관

련 변수인 현존자녀수는 실제 자녀수를, 그리고 6세 미만 자

녀 유무는 없을 경우에는 0, 있을 경우에는 1로 가변수화 하

였다.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경우는 1,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하였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실제 수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가구관련 변수로는 가족유형, 총 가구원 수, 가구소득

원 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가족

유형은 확대가족 및 기타는 0으로 하고, 핵가족은 1로 가변

수화 하였다. 그리고 총 가구원수는 실제의 수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나머지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은 실제의 수를 그

대로 사용하되, 부인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가구소득원과 가

구소득 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부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 가

구원의 소득 유․무가 부인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는 전세, 전․
월세 및 기타 등이 포함된 비자가는 0, 자가는 1로 가변수화 

하였다. 이 외 취업관련 변수로는 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그

리고 남편의 취업직종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중 부인의 취업

여부와 남편의 취업여부는 각각 비취업은 0, 그리고 취업은 1
로 가변수화 하였으며, 남편의 취업직종은 전문․사무직은 1로, 
그리고 기타 다른 직종은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 개인특성 변수 분석>
고용지위   지역연령 교육수준
<모형 2 : 자녀관련 특성 분석>
고용지위   현존자녀수 세미만자녀유․ 무

 추가희망자녀유․ 무 추가희망자녀수
<모형 3 : 가구관련 특성 분석>
고용지위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원수 가구소득
 자가소유여부

<모형 4 : 취업관련 변수 분석>
고용지위   혼전취업여부남편취업여부

 남편취업직종
<통합모형>
고용지위   지역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세미만자녀유․ 무
 추가희망자녀유․ 무
 추가희망자녀수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원수
 가구소득 자가소유여부
 혼전취업여부 남편취업여부
 남편취업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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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 범주 사례 비중

지역
동부 9,328 89.2%

읍․면부 1,129 10.8%

연령

20~29세 1,443 13.8%

30~39세 3,451 33.0%

40~49세 2,928 28.0%

50~59세 1,840 17.6%

60세 이상 795 7.6%

평균 　 41.7세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10 39.3%

고등학교 이상 6,347 60.7%

현존자녀 수

없음 10 0.1%

1명 1,872 17.9%

2명 이상 8,575 82.0%

평균 　 2.21명

6세 미만 자녀 유무
없음 7,278 69.6%

있음 3,179 30.4%

추가자녀희망 여부
희망 109 10.4%

비희망 9,369 89.6%

가족유형
핵가족 8,585 82.1%

확대가족 및 기타 1,872 17.9%

<표 12> 기초통계량

변수 범주 사례 비중

가구원 수

1명 376 3.6%

2명 1,652 15.8%

3명 2,656 25.4%

4명 이상 5,772 55.2%

평균 　 3.5명

가구소득 수

1가지 이하 7,885 75.4%

2가지 2,259 21.6%

3가지 이상 303 2.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84 22.8%

100~199만원 4,068 38.9%

200~299만원 2,353 22.5%

300만원 이상 1,652 15.8%

평균 　 152.8만원

자가소유율 　 6,703 64.1%

혼전취업여부
취업 7,466 71.4%

비취업 2,991 28.6%

남편취업여부
취업 9,160 87.6%

비취업 1,297 12.4%

남편의 직종
사무직 2,823 27.0%

기타 7,634 73.0%

계 　 10,457 100.0%

<표 13> 기초통계량 (계속)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동 단위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1.7
세로 나타났지만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교육수준은 전체의 60.7%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

이며, 현존자녀 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이 82%
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현존 자녀 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이 취업 및 고용지위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되어지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6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를 추가 희망하

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약 10%정도만이 추가자녀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평균 3.5명으로 나타났으

며, 가구 소득에 대한 평균은 152.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혼

전 취업 경험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에서는 71.4%정도가 혼전

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7%가량 취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남편

의 직종은 사무직이 2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4.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짓는 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형 1>은 개인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2>는 자녀 

관련 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3>은 가구관련 특성 변

수에 대한 분석, <모형 4>는 취업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

입한 모형이고, 통합모형은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

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전체를 투입한 

모형이다. 

변수(기준변수)
모형1 모형2

B Exp(B) B Exp(B)

개인

특성

거주지  .416

연령  1.018

교육수준  .638

자녀

관련

현존자녀 수 .369 1.447

6세 미만 자녀 유무  .449

추가희망 자녀 유무 -.270 .764

추가희망 자녀 수 .519 1.680

상수  10.161 1.061 2.890

　-2 Log-Likelihood 5995.885 774.357

<표 14>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주) : * p<0.1, ** p<0.05, *** p<0.01

4.2.1 개인관련특성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의 경우, 
거주지, 연령 및 교육수준이 고용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기혼여성이 동부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력을 의미하는 교육수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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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강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다른 개인변수와 마찬가지로 고용지위 결정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으면 

임금근로의 형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

리나라 가정 특성상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에 참

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4.2.2 자녀관련특성

자녀관련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자녀관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분

석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여

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통계적

으로도 약하게나마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 

형태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이 자녀를 추가 희망하는 경우

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변수(기준변수)
모형3 모형 4

B Exp(B) B Exp(B)

가구

관련

특성

가족유형 -.851 .427

총가구원 수 -.431 .650

가구소득원 수  .001

가구소득 .002 1.002

자가소유 여부  .309

취업

관련

혼전취업여부 .305 1.357

남편취업여부  4.279

남편취업직종  .229

상수 4.810 122.725  770.070

　-2 Log-Likelihood 258.000 1156.821

<표 15>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주) : * p<0.1, ** p<0.05, *** p<0.01

4.2.3 가구관련특성

가구관련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3>의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가구소득원 수와 자가소유 여부 변수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혼여성의 경우 가구에 소득원 수가 많을수록 비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의 변

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원 수 변수와 마찬

가지로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

유를 하지 못한 기혼여성의 경우에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4.4 취업관련특성

취업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모형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기혼여성의 혼전취업여부는 고용지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취업 여부 및 취

업직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남편의 직종이 전문

직이 아닌 경우에 기혼여성은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기준변수)
통합모형

B Exp(B)

개인

특성

거주지  .358

연령  .994

교육수준  .623

자녀

관련

현존자녀 수  1.360

6세 미만 자녀 유무  .416

추가희망 자녀 유무  .696

추가희망 자녀 수  .384

가구

관련

특성

가족유형  .384

총가구원 수  .926

가구소득원 수  .134

가구소득  1.000

자가소유 여부  1.089

취업관련

혼전취업여부  1.496

남편취업여부  3.667

남편취업직종  .535

상수  12.821

　-2 Log-Likelihood 8603.880

<표 16>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주) : * p<0.1, ** p<0.05, *** p<0.01

4.4.5 통합모형

서로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특성, 자녀관련특성, 가구관련특성, 취업

관련 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관련 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이는 기

혼여성의 경우 도심지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

록 임금근로의 고용형태를 갖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고용지

위는 6세 미만 자녀 존재 변수와 추가자녀 희망 변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임금근로의 형태

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육아에 대

한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이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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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자녀 희망 변수에

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녀의 출산 의지로 인하여 임금

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가구관련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족의 유형

이 핵가족일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지며, 가구원 수가 적

을수록 그리고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가족이 적으며, 소득원이 적은 

기혼여성의 경우에서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관련 변수인 남편의 취업 여부변

수와 남편의 직종관련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취업을 했을 

경우 여성이 고용지위에 대한 부담이 적어 비임금근로의 형

태에서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직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비임금근

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

한 참여율은 높아지겠지만, 임금근로의 형태보다는 비임금근

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취업을 중단하였다가 자녀의 초기 양육을 어느 정도 수행한 

다음에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

성들의 결혼 및 출산 후의 재취업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존

재하고 있지만, 기혼여성들의 고용지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혼여

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

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

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

관련변수, 자녀관련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

들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201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65세 기혼여성 10,460명이

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다항로짓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

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범위

가 넓은 도시에 거주를 할수록 근로형태의 선택의 폭이 넓은 

점을 이용하여 고용지위에 대하여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

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의지와 유

리한 고용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기혼여성의 경우에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

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또한 안정적인 양

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의 기혼여성은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자녀로 인하여 기혼여

성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시간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 보

다는 비임금근로 형태를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

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

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소득

원이 적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는 하지만, 
자녀관련 변수와 비교해서 살펴볼 경우 자녀 양육시간에 대

한 부담으로 자녀를 대신해서 양육해줄 가족 구성원의 부족

으로 인하여 임금근로보다는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

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결혼 및 출산 후 

경제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려할 경우 높은 연령 및 사회경

험 부족으로 인하여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남편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원이 창출될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되, 자녀 양육 시간의 부담으로 인하여 근무시

간 조절이 가능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남편의 직종이 전문직일 경우에 비임금근로의 형태

를 갖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문직 남편을 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 시간조절이 가능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

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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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보다는 경제활

동참가율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근로에 상응하는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고, 
정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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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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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industrializati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especially married women is drastically increasing. So,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considered. For this,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related, children-related, household-related and job-related variables to establish 
the research model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First, an analysis of individual-related variable showed that married women had the employment 
status of labor wages with residence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high academic background. Second, an analysis of children-related 
variable showed that they had the employment status of labor wages with many their children and no their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Third, an analysis of household-related variable showed that they had the self-employment status of labor wages with nuclear family and 
few income earners of family members. Finally, an analysis of job-related variable showed that they had the employment status of labor 
wages when they got a job before they got married, their husband didn't get a job, and their husband worked in a professional field. As 
for findings stated above, a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the ways for 
improvement in the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would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have 
the low employment status, basically, requiring problem-solving ways for this because the housekeeping and child-rearing burden caused 
by marriage and childbirth are factors that continue to obstruct a job. For thi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which housekeeping 
and child-rearing can harmonize with economic activities like developed countries, needs to be activated. But the activation of such 
flexible working system will produce actual results under institutional protection, such as a related-protection law. Second, the Leave of 
Child Care System is debat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ly systems that housekeeping can harmonize with economic activities. 
Now, although the System is legislated, the use is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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